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

전파과학 문화행사 개최

- “전파로 하나 되는 디지털 세상, 무한한 가능성!”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, 이하 KCA)은 국립광주과학관(관장 

이정구)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’제25회 전파방송

산업 진흥주간(11.18.~24., 이하 진흥주간)’을 맞아 “전파로 하나 되는 

디지털 세상, 무한한 가능성!”라는 주제로 전파와 관련된 강연, 교육,

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전파과학 문화행사를 호남권에서 개최한다.

○ 이번 행사는 호남권 농어촌학교를 방문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

전파를 체험할 수 있는 ▲찾아가는 전파교실을 시작으로, 전파체험관 

전시해설과 함께 과학키트를 만들어 보는 ▲전파 탐험대, 1박2일 

동안 전파체험 교육과 야간천체관측을 진행하는 ▲전파탐구캠프를 

진행하며,

○ 온가족이 함께 숨어있는 전파 발신기를 찾아보는 ▲전파 찾기 대회와 

전파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(LED) 가야금 연주 ▲전파공연, 유튜버

안될과학 항성과 함께하는 전파톡톡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로 디지털 경제·사회를 실현하는 진흥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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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‘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KRS 2024’(11.20~11.22, 서울 코엑스)에서는

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한 “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”, 전자파

세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“전자파 신호등”,

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“조난버튼 연습기” 등을 소개 

할 예정이며, 이음5G 도입에 관심이 있는 수요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

현장 행정·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.

□ KCA 이상훈 원장은 “진흥주간 동안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

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파 속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 원리를 

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전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

바라며,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파과학 문화행사와 대한민국

전파산업대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【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연혁】

 o 2000년부터 전파방송인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미래 발전방향 모색 및 우수 

전파방송기술 포상을 위한 행사로 전파방송 기술상 시상, 최신 기술 동향과 

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와 세미나, 전시회 및 국민 체험행사 

등을 개최

 o 올 해 「제25회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전파진흥협회,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주관하며, 

AI, 메타버스, 6G, 저궤도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핵심자원인 전파의 

중요성을 널리 알리고, 전파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교류를 확대하기 

위해 오는 11월 18일부터 개최

붙임 : 2024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포스터 1부. 끝.




